
[장학회 1편] “2021년 파산”

 

 

KBS노조와 사측이 얘기하지 않았던 진실

 

“2021년 파산” ..재정 실태 한 번도 공개 안해

 

 

 

설마 했던 장학회의 실상이 가히 충격적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2021년 파산”이다. 이대로라면 피할 수 없다.

 

 




 

 

언론노조KBS본부가 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수지 추정’을 보면 2022년 장학회의 잔액은 ‘-1억7
천만 원’이다. 통장이 바닥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자료를 보자.

 

  






 

 

 



 






 


 

2018년2월 공제회의 감사의견서 중 장학회 부분이다. 2021년 장학회의 잔고는 ‘-1억5천만 원’이다.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은 명확하다.

 

“2021년 경 회비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장학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적시했다. 내부 감사조차도 사실상 장학회의 파산을 예고한 것이
다.

 

언론노조KBS본부는 지난 4월 장학회 문제를 제기한 적 있다. 당시에도 장학기금 고갈 우려를 얘기했
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동안 장학회는 KBS노조와 사측이 운영위원을 맡아 운영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학회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언론노조KBS본부도 
이번 달부터 장학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비로소 그 구체적인 수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장학회를 운영해온 KBS노조와 사측은 왜 그동안 한 번도 장학기금의 재정상태를 회원들에게 고지하
지 않은 것인가. 또 명확히 파산을 경고한 감사보고서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인가.

 

 회원들이 자신이 낸 회비 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운용현황과 재정상태를 알아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다. 또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1년에 한번 코비스에 ‘장학회 운영현황 공지’라는 것을 올렸지만, 여기에는 해당년도의 수입과 지출만
을 공개했을 뿐 잔고현황과 향후 수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숨겨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장학기금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운영 첫해부터이다. 2014년부터 무려 4년 동안 매년 재정 수지를 
분석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회원들에게 비밀에 부친 것이다. 다수의 회원들은 조금은 우려하면서도 ‘설
마 원금은 받을 수 있겠지’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장학기금의 설계에서부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해온 KBS노조, 장학기금 운영의 또다른 한 축인 KBS공
사, 그리고 KBS노조와 사측의 지휘를 받아 장학기금을 관리해온 공제회사무국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
이다. 장학기금은 그동안 KBS노조 소속 운영위원 3명과 사측 운영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장학회운영위
원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운영돼 왔다.

 

 


다음편에 계속됩니다.

 



